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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전남도

체육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최우수선

수는 수영 4관왕에

오른 여수시 선수단

김효은(목상고 3년사진)이뽑혔다

전남도체육회는지난 10일부터 13일까

지 나흘간 무안군 일원에서 열린 제53회

전남도체육대회에서 광양시가 종합득점

3만5975점을 획득해 3년 연속 종합우승

을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2위는 광양

시에 500점 뒤진 여수시(3만5475점)가 3

위는 개최지 무안군(3만2010점)이 차지

했다

광양시는 육상에서 금메달 4개 볼링 2

개 배구 1개등을수확하는등참가전종

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려 종합우승의

쾌거를이뤘다

뛰어난성적을거둔성취상은지난해17

위에서올해9위로 8계단상승한영광군이

받았다 완도군은 16위에서 11위로 5계단

뛰어올랐다

최우수선수에는수영 4관왕(접영100m

자유형100m 혼계영200m 계영200m)을

차지한여수시김효은이선정됐다 지난해

최우수선수에 뽑힌 박수련(목상고 3년)은

올해에도 4관왕(자유형200m 개인혼영

200m 혼계영200m 계영200m)에 올랐지

만같은학교동료김효은에게MVP를양

보했다

볼링 결승전에서퍼펙트를기록한국가

대표 박종우(광양)를 비롯해 김문정(곡

성) 육상 황현태(담양)김현호(무안) 수

영 유현수(고흥)김현찬(완도)권오국(신

안) 등 16명이 2관왕에올랐다

육상 포환던지기 김우전(목포)은 15m

03을 던져 대회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종

전 기록은 2008년 조수화가 세운 14m05

이었다

박내영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세

월호참사로모든체육행사가연기됐다가

최근에풀려전국에서처음으로지역체전

을 열게 됐다며 하지만 아직 아픔이 가

시지 않아 이벤트 행사를 줄이는 등 경건

하게치렀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특히

이번 체전은불공정시비가단한건도발

생하지 않은 수준 높은 매너 체전이었

다고평가했다

한편 내년전남체전개최지는진도군이

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체전피날레

광양시종합우승
3연패2위 여수3위 무안

수영 4관왕여수김효은MVP

골프 꿈나무들의 등용문 호심배에

서 이정은(순천 청암고 3)과 김우정(금

호중앙여고 1)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

다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종)가 주최하는

제 12회호심배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가최근대한골프협회와광주시골프협회

주관으로화순군화순컨트리클럽에서열

렸다

이번 대회에서국가대표상비군 1진으

로활약하고있는이정은과김우정이 1타

차승부를벌이며여자부12위를가져갔

다

이정은은 4라운드 합계 10언더파 274

타로우승했고 9언더파를기록한김우정

은 2위에 올랐다 3위는 9언더파276타의

이효린(언양고 2)이 올랐다 이가영(창원

대산중 3)과박수민(학산여고 3)은각각 6

언더파 276타와 7언더파 277타로그뒤를

이었다

남자부는 한체대의 무대였다 이창우

(한체대 3)가 4라운드합계 266타 18언더

파로 우승했고 김태우(한체대 3)가 268

타 16언더파를 치며 준우승을 가져갔다

3위 역시 한체대 1학년 김태호(271타 13

언더파)가차지했다

4위는 273타 11언더파의 친 박상하(서

현중 2) 5위는 275타 9언더파의 권오상

(한체대 1)이 차지했다 무서운 중 2 박

상하는 2라운드 한때 1위를 기록하며 형

님들을위협했다

한편호심배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는호남지역유일의아마추어메이저대

회로 국가대표 선발 평가전을 겸하고 있

다

360여명이 예선전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예선을 통과한 44명은 72홀 스

트로크 플레이(stroke play) 방식으로

우승을다퉜다

현재 LPGA에서 활약 중인 최나연이

호심배 초대 우승자로 이름을 올렸고

2012년 KPGA상금왕 김비오와 KLPGA

수퍼루키 김효주가호심배출신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호심배아마추어골프女 이정은김우정 1타차 12위

광주금호고가 9연승행진으로전국고

등리그 1위에올랐다

프로축구광주 FC U18팀인금호고가

지난 14일 인천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

그주니어 2014 전국고등축구리그 12라

운드인천대건고와의경기에서 21 승리

를거두며 9연승을찍었다

이날승리로 9승 1무1패(승점 28)가된

금호고는 울산 현대고를 누르고 단독 선

두로올라섰다

전반나상호의선제골로리드를잡은금

호고가추격골을허용하며11 경기종료

2분을 남겨두고 나상호가 프리킥 골을 얻

어냈다키커로나선채현기가득점에성공

하면서금호고는승점3점을추가했다

공격수나상호가 1위등극의주역이됐

다나상호는이날득점을포함총10경기

에 출전해 11골을 터트리며 리그 최다득

점을기록하고있다

금호고최수용감독은 무더운날씨에

선수들이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최

선을 다해 힘든 원정길에서 귀한 승점을

챙겼다며 아직 8게임이남아있는만큼

자만하지 않고 우승을 위해 혼신을 다하

겠다고밝혔다

지난 2012년 전국 고등 축구리그 준우

승을차지한금호고는지난해에는 5위를

기록했으며 올시즌은우승을목표로하

고있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광주금호고축구 파죽지세 9연승K리그주니어 1위

나상호 11골득점 1위

제12회 호심배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에서우승을차지한이정은(오른쪽)과 준우

승을기록한김우정이포즈를취하고있다

男 한체대가상위권독식중2 박상하 4위눈길

<순천청암고> <금호중앙여고>


